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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6. 12.(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정부보호관찰소 방문

- 스토킹 등 고위험 사범 관리 및 지역 맞춤형 사회봉사 현장 점검
 - 24일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시행 앞두고 운영 현황 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사범 대응 체계를 

직접 챙겼다. 

 정성호 장관은 2026년 6월 12일(금) 15시 30분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마약류 사범, 스토킹 범죄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범죄예방 성과와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달 24일부터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시행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서 마약류 사범의 약물검사 및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와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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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추진하고 있는 영세 농가 일손 돕기, 독거 및 

고령 어르신 대상 미용봉사 등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봉사

명령 집행 사례를 확인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촉법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비행 요인 개선이 

중요하고,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위험 사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범죄예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양현규 (02-2110-3320)

보호관찰과 담당자 사무관 임익삼 (02-2110-3835)


